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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문매체 특징 살려 여백의 미 강조 

국적 항공사로는 최초로 우리나라를 주제로 한 취항지 광고 ‘우리에게만 있는 나라’ 캠페인은 인쇄 및 TV·라디

오·인터랙티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IMC 캠페인이었다. 또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한국의 장소·문화·정

서를 담은 사진 한 장과 카피 몇 줄을 온라인과 모바일에 올리면 이를 선별해 인쇄 및 TV광고로 만들어지는 플

랫폼을 만들었다.  

특히 인쇄광고의 경우 1장의 사진 2~3줄의 설명 카피라는 골격을 유지하면서, 인쇄매체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

한국적인 디자인을 통해 여백의 미와 고급스러움을 표현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. 

AD Awards

대한민국광고대상 인쇄부문 수상작

올 한 해 돋보였던 광고작품을 선정, 시상하는 ‘2011 대한민국광고대상’ 수상작이 발표됐다. 신문과 같은 인쇄매체 수상작의 경우

여백의 미를 강조하거나 시각적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표현기법 등 인쇄매체의 특성을 잘 살린 광고들이 수상작의 주를 이루었다.

<편집실>

광고주 및 수상작 대한항공 ‘우리에게만 있는 나라’          

광고회사 HS애드

제작사 배가

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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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마음이 편안해지는 선물’ 같은 광고

이 캠페인은 소비자에게 ‘선물을 전해주자’는 취지로 시작됐다. 현대인들은 일상에서 잠시라도

탈출하고 싶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다. 또한 소비자들에게 아무리 친절하고 상냥해도 광고는 단

지 광고로 받아들여질 뿐. 그래서 여느 광고 중의 하나가 아닌, ‘마음이 편안해지는 선물’을 주

자는 의도를 담아 자연·익스트림스포츠 등의 소재를 택했다.

광고주 및 수상작 대한항공 ‘뉴질랜드’편

광고회사 HS애드

제작사 247

동상

꽃·인형 등의 의인화 표현으로 차별화

이 광고는 맥켄에릭슨의 재능기부로 시작된 캠페인 중 하나이다. 지인들이 기부한

생일선물을 생일을 맞은 이의 이름으로 지구촌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것. 인쇄광고에

서는 아이들의 생일선물로 흔히 주고받는 꽃·곰 인형 등이 지구촌 어린이들에게

의료지원·교육지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의인화해 표현했다.

광고주 및 수상작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

‘유니세프 생일기부 캠페인’          

광고회사/제작사 맥켄에릭슨

금상

느끼고 공감하는 캠페인과 신문의 신뢰성 연계

올 한해 ‘바른 교육 큰 사람 캠페인’의 밑그림을 그리는 자세로 열세 가지 메시지를 차곡차곡 쌓아

왔다. ‘맨 뒷줄’·‘다문화’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의미하는 소재를 도출해 광고를 만드는

사람들이 아닌 광고를 보는 사람들이 느끼고 공감할 수 있도록 했다. 신문과 같은 인쇄매체의 신

뢰성에 연계하는 일관된 표현방식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.

광고주 및 수상작 웅진씽크빅 ‘바른 교육 큰사람’ 캠페인          

광고회사/제작사 하쿠호도제일
은상


